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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혐오 표현 대책 마련 필요 | 8면 기획 
커뮤니티 혐오 표현 제재 방법 사실상 부재. 대학의 역할은

한 총장-20·21학번 학생 간담회 | 2~3면 뉴스  
한균태 총장이 코로나19로 인해 

캠퍼스 생활을 즐기지 못한

20·21학번 학생들과의 

간담회를 가졌다. 

이번 학기부터 강의평가 방식이 

개편된다. 온라인 강의가 확대되는 

등 교육환경의 변화로 강의평가 제

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다.

눈에 띄는 부분은 강의평가 실시 

횟수 확대와 평가 문항 수정이다. 

강의평가 실시 횟수는 중간평가와 

기말평가 총 2회로 확대된다. 지난 

학기까지는 기말고사가 끝나고 1회

만 평가가 이뤄졌다. 중간평가는 중

간고사가 끝난 직후 일주일간 진행

될 예정이다.

평가 문항은 기존 대면 수업 강의

평가에 사용된 10가지 문항에 수업 

방식 관련 문항이 추가된다. 코로나

19로 인해 대부분의 강의가 온라인 

수업과 온라인-오프라인 병행 수

업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, 비대면 

수업의 완성도를 평가하는 문항이 

새롭게 더해지는 것이다.

학사지원팀은 “강의평가 실시 횟

수를 2회로 늘리면 교수님들이 학

생들의 의견을 듣고 수업이 잘 이뤄

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교육에 대한 

환류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”며 “현

재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

진행되다 보니 학생 의견을 더 많이 

수렴하고자 방식을 개편하게 됐다”

고 전했다.

강의평가 방식 개정에 대해 김도

예(환경학 및 환경공학 2020) 씨는 

“앞으로 학기 중에도 강의평가가 

시행돼 학생들의 피드백이 반영된 

수업을 들을 수 있어 더욱 질 좋은 

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한다”고 말했다.

한편 이번 개정안으로 학교 시행

세칙이 바뀐 만큼 전면 대면 수업이 

이뤄지더라도 중간평가는 계속된

다. 온라인 및 온-오프라인 병행 수

업 강의평가에 추가될 세부적인 문

항은 9월 중순경 우리학교 규정관

리시스템에 공개될 예정이다.

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캠

퍼스(서울캠) 총여학생회(총여) 

해산 결정 건에 대한 여학생 총투

표가 시행된다. 이는 지난 7일, 제

5차 확대운영위원회(확운위)에서 

상정한 총여 해산 결정 총투표 안

건이 가결된 결과다.

해당 안건은 지난 제4차 정기 확

운위에서 부결된 안건과 유사한 

내용을 담고 있다. 총여 해산 결

정 총투표의 유권자를 서울캠 총

여 정회원인 ‘서울캠의 모든 재학

생 중 여학생’으로 한정했다. 투표 

인원 101명 중 찬성 75표, 반대 2표, 

기권 24표를 받아 투표 인원 2/3인 

68표 이상 찬성표를 얻었다.

제4차 확운위에서 부결된 안건과 

이번 안건의 차이는 단서조항의 유

무에 있다. 여학생 총투표 투표율

이 50%에 미치지 못하면, 전체 학

생 총투표로 총여 권한을 박탈하고 

총학생회 소속 배제 절차를 거친다

는 단서조항이 추가됐다. 즉, 단서

조항에 의해 투표율이 50%를 넘지 

못하면 전체 총투표로 전환돼 총여 

폐지 투표가 재실시된다.

상정된 안건은 총여학생회 회칙 

부재로 총학생회칙 총투표 조항을 

준용했다. 투표관리위원회는 총학

생회장과 중앙운영위원회 위원들

이 투표관리위원장과 투표관리위

원이 되어 진행한다.

지난 제4차 확운위에서 여학생 

총투표 안건을 발의했으나 부결

된 바 있다. 투표인원 113명 중 찬

성 62표, 반대 14표, 기권 37표를 받

아 투표인원 2/3의 찬성표를 얻지 

못한 것이다. 서울캠 남우석(철학 

2018) 총학생회장은 “제4차 확운위

에서 안건이 부결된 후, 단서조항

을 추가했다”고 말했다.

남 회장은 “제4차 확운위에서 여

학생 투표를 찬성하는 수가 과반

이 넘었다”며 “이 상황에서 이미 

부결된 여학생 투표의 대척점에 

위치한 전체 학생 총투표를 새로

운 안건으로 상정해도 가결될 가

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했다”고 

설명했다. 이어 “여학생 투표와 전

체 총투표의 절충안이 필요하다

고 생각했고, 논의 끝에 여학생 투

표율이 50%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

총투표로 전환하는 단서조항을 만

들게 됐다”고 덧붙였다.

또, 확운위 안건 중 여학생 총투

표에서 전체 학생 총투표로 전환

하게 되면 총여의 권한을 ‘박탈’하

고, 소속에서 ‘배제’한다고 표현한 

이유에 대해서도 덧붙여 설명했

다. 남 회장은 “총여를 ‘해산’할 수 

있는 것은 해당 단체 회원이 해결

할 문제라고 생각한다”며 “전체 학

생 총투표로 전환해 투표를 진행

하면 총여와 관련된 회칙상의 문

구를 삭제하면서 사실상 무의미한 

단체가 된다고 판단했기에 위와 

같은 표현을 썼다”고 설명했다.

3일간 진행되는 총여 해산 결정 

투표는 온라인 전자투표 방식으로 

유권자에게 모바일 투표 링크가 배

포된다. 총여 해산 결정을 위한 총

투표는 규정에 따라 재적인원 1/2 

이상 투표, 1/2 이상의 찬·반으로 그 

효력을 가진다. 투표율이 50%에 미

치지 못할 경우 총여 총투표관리위

원회 의결에 따라 최대 이틀간 투

표기간 연장이 가능하다.

남 회장은 “4차 확운위에서 한 

차례 부결된 후, 5차 확운위에서 

가결되다 보니 이 사안에 대해 관

심도가 현저히 떨어진 것 같다”며 

“또 투표 공고와 투표 일시 사이에

도 약 2주간의 공백이 생겨 투표율

이 50% 이상 나오지 않을까 봐 우

려된다”고 덧붙였다.

한편, 우리학교 국제캠은 2019년

에 이뤄진 학생 총투표 결과로 총

여가 폐지된 바 있다. 서울캠 총여 

역시 3일간 진행되는 여학생 총투

표 결과에 따라 총여의 존폐가 결

정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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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캠퍼스 총여학생회는 2017년 ‘우리사이’를 끝으로 4년째 궐위 상태다.� (사진=이현정 기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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